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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의 IoT 기반 

돌봄서비스 수용 경험에 대한 연구*

박재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의 IoT 기반 돌봄서비스 수용 

경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Io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한 복합 만성

질환 독거노인의 면담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IoT 기반 돌봄서비스에 대한 초기 인식’, ‘생활공간 내 IoT 기반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개선 요구’의 세 가지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하위범주는 ‘상시적 연결에 대한 기대’, ‘서비스 차별성에 대한 

불확실성’, ‘기계가 낯설고 신경 쓰임’, ‘내 생활이 보이는 것 같아 불편함’, 

‘건강상태에 대한 재인식’, ‘작동 확인을 통한 신뢰와 안정감’, ‘생활범위를 

반영한 연결성 요구’, ‘인적 대응체계의 필요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는 

IoT 기반 돌봄서비스가 유용성, 사용 용이성, 불안, 프라이버시, 신뢰, 지원 

조건이 조정될 때 지속 가능한 돌봄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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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노년기 돌봄의 제공 방식과 책임 

배분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족 내 비공식 돌봄에 대한 의존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 변화이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1인 가구는 2020년 647만 7천 

가구에서 2050년 905만 4천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에

는 1인 가구 중 7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Statistics Korea, 2022). 이는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안전 확인, 응급

상황 대응, 정서적 지지, 일상생활 지원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은 건강상태 변화, 기능 저하, 약물관리 부담, 수면 문제, 발열·기침 등 

이상 징후와 응급상황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Aggarwal 

et al., 2020), 질환의 중첩은 건강관리의 복잡성과 돌봄 욕구를 증가시

킨다(McGilton et al., 2018). 그러나 동거가족이 부재하거나 사회관계

망이 제한된 경우 이러한 변화가 즉각 발견되기 어렵고, 위기상황이 발생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약노인의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기존 노인돌봄 관련 사업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되었다. 

이 서비스는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자원 연계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기능과 건

강 악화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d.). 그러나 방문과 전화 중심 서비스는 제공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독거노인의 생활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돌봄 공백 시간대의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ICT 및 IoT 기반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IoT 기술은 

움직임, 낙상, 수면, 체온, 기침, 화재, 가스누출 등 일상생활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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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를 감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보호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Tun et al., 2021).

그러나 IoT 기반 돌봄서비스는 기기가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효과

가 보장되기 어렵다. IoT 기기는 이용자의 생활공간 안에 배치되어 건강 

및 안전 관련 정보를 감지하고, 이를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대응체계

와 연결한다(Tun et al., 2021). 따라서 서비스가 실제 돌봄 자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기술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기기

의 작동 방식과 정보 전달 과정을 이해하며, 감지와 대응체계를 신뢰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IoT 기반 돌봄서비스의 경험은 

단순한 서비스 이용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가 기술을 자신의 생활세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는가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술

수용모델은 이러한 이용자의 인식과 수용 과정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Davis(1989)는 기술수용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는 이용자

가 기술을 필요하고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어렵고 부담스러

운 장치로 인식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IoT 

기반 돌봄서비스는 이용자의 사적 생활공간 안에서 건강정보를 감지하고 

돌봄 대응체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정보기술보다 복합적인 수용 

맥락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 기술수용모델을 출발점으로 하되, 

IoT 기반 돌봄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불안, 프라이버시 우려, 

신뢰, 촉진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의 관점을 적용하

였다(Holden & Karsh, 2010; Jo et al., 2021; Peek et al., 2014; 

Venkatesh & Davis, 2000; Venkatesh et al., 2003). 이를 통해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IoT 기기를 어떻게 이해

하고, 불안과 신뢰를 조정하며, 이를 돌봄서비스로 의미화하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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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IoT 기반 돌봄서비스

IoT 기반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안전 확인과 건

강 모니터링을 보완하는 기술기반 돌봄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Kim 

et al., 2023). 기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는 방문, 전화, 사례관리, 생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

로 인해 독거노인의 생활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에 비해 IoT 기반 서비스는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

의 생활상태, 움직임, 환경 변화, 건강 관련 징후를 감지하고, 이상 징후

가 확인될 경우 보호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돌봄의 시간적·공간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Tun et al., 2021).

국내 연구에서 IoT 및 ICT 기반 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취약노인의 안전 확인,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변화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백옥미 외(Baek et al., 2021)는 농촌지역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홈 서비스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적응 경험을 

분석하여, 스마트 홈 기술의 활용이 기기 제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용자의 생활 맥락, 기술 적응 과정, 서비스 관리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됨을 보여주었다. 김수완 외(Kim et al., 2023)는 IoT 센서 기반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변화와 만족도를 분석하였고, 

박화옥 외(Park et al., 2023)는 비접촉 방식으로 수집된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앱 서비스, 상담, 모니터링이 결합된 IoT 센서 기반 

돌봄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백민소 외(Paek et al., 2021)

는 ICT 돌봄 보조기기로부터 수집·처리된 데이터를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에 활용한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분석하여, 기술기반 

커뮤니티케어 서비스가 실제 돌봄 실천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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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해석과 개입, 정보공유 및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IoT 및 ICT 기반 돌봄서비스가 지역사회 취약노

인의 안전 확인, 건강상태 파악, 서비스 연계, 돌봄 공백 보완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존 논의는 주로 스마트 홈 활용 경험, 

서비스 효과성, 만족도, 제공자 경험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기술기반 

돌봄서비스가 이용자의 생활공간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김수완 외(Kim et al., 2021)가 

지적하듯이, 복지기술은 그 자체로 사회혁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운영, 사회서비스체계와의 통합, 질 관리, 모니터링, 환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결합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IoT 기반 

돌봄서비스를 기술의 기능이나 서비스 효과성 차원에서만 평가하기보다, 

이용자의 생활세계와 서비스 전달체계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분석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IoT 기반 돌봄서비스는 건강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이를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대응체계로 

연결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용자가 기술을 어떻게 해석하고 신뢰하

며 돌봄 자원으로 의미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2. 기술수용모델과 IoT 기반 돌봄서비스 수용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새로운 기술

이 이용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다. Davis(1989)

는 기술수용의 핵심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을 제시

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은 기술이 자신의 생활이나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된다

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기술을 사용하는 데 

요구되는 노력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1989). 

노인의 기술수용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용성, 사용 용이성, 필요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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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회적 영향, 기술에 대한 우려, 개인적 특성, 이전 기술 경험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Peek et al., 2014). 또한 노인 대상 홈 텔레

헬스 연구는 기술기반 서비스의 성공이 기술개발 자체보다 최종 이용자인 

노인이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

준다(Cimperman et al., 2013).

그러나 IoT 기반 돌봄서비스의 수용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 기술

수용모델을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Venkatesh & Davis(2000)는 

TAM2를 통해 사회적 영향과 인지적 도구 과정이 지각된 유용성을 형성한

다고 보았고, Venkatesh(2000)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통제감, 내재적 

동기, 감정적 요인과 관련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Venkatesh et 

al.(2003)은 통합기술수용이론에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기술수용은 일반 

정보기술보다 맥락 의존적이며, 이용자 특성, 조직 및 지원체계, 사용 환경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Holden & Karsh, 2010). 디지털 서비스 수용 연구

에서도 신뢰와 지각된 위험이 수용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Gefen et al., 2003; Pavlou, 2003).

IoT 기반 돌봄서비스에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기술이 아니라 기술과 돌봄이 결합된 

사회기술적 서비스이기 때문이다(Pols & Moser, 2009). 일반적인 정보

기술은 주로 업무 수행이나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

지만, IoT 기반 돌봄서비스는 이용자의 사적 생활공간에 설치되어 건강 

및 안전 관련 정보를 감지하고, 감지된 정보를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대응체계로 연결한다(Jo et al., 2021). 따라서 이용자는 기술을 편리한 

도구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활이 감지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기술이 건강관리와 안전 확인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며, 감지된 정보

가 어떻게 사용되고 대응으로 연결되는지를 신뢰해야 한다. 이러한 수용 

과정은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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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불안, 프라이버시 우려, 신뢰, 촉진 조건을 포함하는 확장된 관점에

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앙보훈병원과 홍익대학교가 

수행한 「딥러닝 기반 독거노인의 상태 실시간 인지 및 지역사회 의료/복

지 연계 자동 플래닝과 수행 시스템 개발」시범사업에 참여한 복합 만성질

환 독거노인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해당 시범사업은 비접촉식 감지 장치

를 통해 움직임, 낙상, 발열, 기침 등 일상생활 및 건강 관련 징후를 확인

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보호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와 연계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환경에서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은 

IoT 기기를 단순한 안전 확인 장치로만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은 건강상

태 변화, 낙상 위험, 수면 문제,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이상 징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동거가족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시적 건강 확인과 위기대

응에 대한 필요가 크다(McGilton et al., 2018). 동시에 고령, 낮은 디지

털 친숙도, 기기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생활공간 감지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기기 이상 시 대응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술수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의 관점에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은 IoT 기반 돌봄서비

스를 이용하기 전 또는 이용 초기 단계에서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하

는가? 둘째, 이들은 실제 생활공간 안에서 IoT 기기를 사용하면서 기술

의 유용성, 사용 용이성, 불안, 프라이버시, 신뢰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셋째, IoT 기반 돌봄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돌봄 자원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적·제도적 조건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복합 

만성질환 독거노인의 IoT 기반 돌봄서비스 경험을 단순한 만족도나 이용 

의향이 아니라, 기술이 생활세계 안에서 돌봄 자원으로 수용되고 의미화

되는 과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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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앙보훈병원과 홍익대학교가 수행한 「딥러닝 기

반 독거노인의 상태 실시간 인지 및 지역사회 의료/복지 연계 자동 플래

닝과 수행 시스템 개발」시범사업에 참여한 독거노인 중 복합 만성질환을 

보유한 5명이다. 참여자는 IoT 기기 설치가 가능하고 서비스 이용 경험

에 대한 심층면담 참여가 가능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케어

매니저가 케어플랜 수립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상자 중 

의사로부터 두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진단받았으며, IoT 기반 돌봄서비

스 이용 경험을 진술할 수 있는 대상자를 추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60

대 후반에서 90대까지의 독거노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복합 만성질

환을 보유하였다. 연구자는 추천받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절차, 면담 

내용, 개인정보 보호, 연구참여 철회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서면동의를 받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보

훈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BOHUN2020- 

06-017). 

일렬번호 연령 성별 질병

참여자 A 68 남 당뇨, 고혈압, 협심증, 메니에르 

참여자 B 75 남 당뇨, 고혈압, 협심증, 전립선비대증, 
척추협착증

참여자 C 90 남 당뇨, 고혈압, 심방세동, 전립선비대증, 
불면증, 뇌경색

참여자 D 83 여 당뇨, 고혈압, 치매, 뇌경색

참여자 E 90 남 당뇨, 고혈압, 치매, 관절염, 협심증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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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이루어졌다. 연구참

여자 5명을 대상으로 IoT 사용 초기부터 월 1회씩 반복 면담을 실시하였

으며, 참여자 1인당 7회, 총 35회의 개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반복 

면담은 IoT 사용 경험에 관한 참여자의 인식과 해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

고, 개별 경험의 구체성과 자료의 심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 수의 적절성은 단순한 수치보다 연구목적에 부합하

는 경험의 묀도, 자료의 반복성 및 의미 포화의 정도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참여자가 5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동일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복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IoT 사용 경험을 다각적으로 파악하

고 자료의 충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면담에서는 참여자가 자신의 경

험과 인식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에는 질적 내용분석을 적용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언어 자

료에 나타난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석함으로써 특정 현상에 대

한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에 내재한 주제와 범주를 도출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Berelson, 1952; Mayring, 2000). 본 연구는 IoT 기반 돌봄

서비스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독거노인이 실제 생활공간 안에서 

경험한 기기에 대한 인식, 불편감, 적응 과정, 심리적 안정감, 예방적 

건강행위, 개선 요구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질적 내용분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은 Mayring(2000)의 절차를 참고하여 면담자료의 반

복 읽기, 의미단위 추출, 개방코딩, 하위범주 및 상위범주 구성, 범주 

간 관계 해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확장된 기술수용모

델의 주요 개념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기술 불안,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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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 우려, 신뢰, 촉진 조건을 민감화 개념으로 활용하되, 참여자의 진술

에서 도출되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미단위, 코드, 하위범주, 상위범주가 원자료의 맥락과 부합하는지

를 반복적으로 점검하였고, 참여자 간 공통점과 차이를 함께 검토하였다.

Ⅳ. 연구결과

분석 결과,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의 IoT 기반 돌봄서비스 경험은 

‘IoT 기반 돌봄서비스에 대한 초기 인식’, ‘생활공간 내 IoT 기반 돌봄서비스 

상위범주 하위범주 핵심 의미 확장된 
기술수용모델과의 연결

초기 인식

상시적 연결에 대한 
기대

독거 상황에서 위기 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

지각된 유용성, 돌봄 
공백 보완

서비스 차별성에 
대한 불확실성

기존 돌봄서비스와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

필요성 인식, 낮은 
기술 친숙도

이용 경험 

기술이 낯설고 
신경 쓰임 

불빛, 발열, 작동 
방식에 대한 불안

지각된 사용 용이성, 
기술 불안

내 생활이 보이는 것 
같은 불편감 

카메라와 센서로 인해 
일상이 보이는 듯한 

부담

지각된 위험, 
프라이버시 우려

건강상태에 대한 
재인식

수면, 기침, 움직임 등 
건강정보 확인 지각된 유용성 강화

작동 확인을 통한 
신뢰와 안정감

기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가시적 확인 신뢰, 심리적 안정감

지속적 활용을 
위한 개선 

요구

생활범위를 반영한 
연결성 요구

외출 중에도 연결될 수 
있는 기능 요구

기술 적합성, 촉진 
조건

인적 대응체계의 
필요성

기기 이상과 
위기상황에 대응할 

사람의 필요

관계적 신뢰, 촉진 
조건

<표 2> IoT 기반 돌봄서비스 경험과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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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경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개선 요구’의 세 가지 상위범주로 도출되었

다. 첫째, 초기 인식은 서비스 이용 전 또는 이용 초기 단계에서 IoT 기기의 

필요성과 효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생활공간 내 이용 

경험은 기기 설치 이후 참여자들이 기술의 낯섦, 프라이버시 우려, 건강정보 

확인,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셋째, 개선 요구는 서비스

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적·제도적 조건을 제시한다.

1. IoT 기반 돌봄서비스에 대한 초기 인식

연구참여자들의 초기 인식은 일률적이지 않았다. 일부 참여자는 IoT 

기기를 혼자 생활하는 자신을 보완적으로 지켜주는 장치로 기대하였으

나, 다른 참여자는 기기가 기존 돌봄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이해

하지 못하였다. 즉, IoT 기기는 처음부터 명확한 의미를 가진 기술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건강상태, 사회관계망, 디지털 기기 경험

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1) 상시적 연결에 대한 기대 

일부 참여자들은 IoT 기기를 독거 상황에서 위기대응 가능성을 높이

는 장치로 이해하였다.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에게 건강악화, 낙상, 

갑작스러운 이상상황은 일상적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IoT 기기는 단순한 기술 장치가 아니라 “옆에 누군가 있다”는 감각을 

제공하는 돌봄의 매개로 의미화되었다

“그 생각으로 딱 누르면 바로 알려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에게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살아요.”(참여자 D, 1차 면담)

“기계에 대해서는 옆에 누구 하나 있다는 의지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분명 

있어요.”(참여자 E, 1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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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술은 참여자들이 IoT 기기의 유용성을 기술적 효율성의 차

원에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독거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보완

하고 위기 시 외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준

다. 즉, 이들에게 지각된 유용성은 생산성이나 편리성보다 안전 확인과 

연결 가능성에 기반하여 형성되었다.

2) 서비스 차별성에 대한 불확실성 

반면 일부 참여자는 IoT 기기가 기존 돌봄서비스와 무엇이 다른지, 

실제로 자신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술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 서비스 목적과 작동 

방식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글쎄 기계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IoT 기기]을 생각 안 해봤죠. 지금 

받는 서비스와 비교할 때 특별히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참여자 A, 1차 면담)

이는 IoT 기반 돌봄서비스의 초기 수용이 기기 제공만으로 이루어지

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용자가 기기의 기능, 감지 범위, 위기상황 대응 

절차,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IoT 기기는 생활세계

와 연결된 돌봄 자원으로 의미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 설명이 단순한 사용 안내를 넘어 이용자의 건강위험과 생활 맥락에 

맞추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생활공간 내 IoT 기반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생활공간 내 IoT 기반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은 기기 설치 이후 참여자

들이 기술을 실제 생활 속에서 접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참여자

들은 초기에는 기기의 작동 방식과 감지 과정에 대해 낯섦과 불안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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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이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건강정보 확인과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IoT 기기를 돌봄의 매개로 재의미화하였다.

1) 기계가 낯설고 신경 쓰임

기기 설치 이후 참여자들은 기술 적응의 부담과 프라이버시 우려를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기기의 불빛, 발열, 전기 사용, 카메라와 센서의 

존재를 낯설게 받아들였고,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는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다. 이러한 불안은 조작의 어려움보다는 기기의 

작동 원리와 감지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새파란 불 났다 빨간 불 났다 왔다 갔다 하니까 겁이 나서 내가 빼놨지. 

전기 왔다 갔다 그래. 거기 기계 뜨끈뜨끈해요.”(참여자 D, 2차 면담)

“여기서도 열 받고, 저기서도 열 받고 미열이 있어 가지고. 여름에 조금 그런 

게 있어요.”(참여자 C, 2차 면담)

이러한 경험은 IoT 기반 돌봄서비스에서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단순

한 조작 편의성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기

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기기의 신호를 안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거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술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이용

자에게는 기기의 작동 신호, 안전성, 데이터 감지 방식에 대한 반복적 

설명과 사후 점검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2) 내 생활이 보이는 것 같아 불편함

기술 적응의 부담은 프라이버시 우려와도 연결되었다. 일부 참여자는 

카메라와 센서가 생활공간에 설치되면서 자신의 일상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을 경험하였다. 이는 IoT 기반 돌봄서비스가 안전 확인이

라는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생활공간 감지에 따른 감시 인식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동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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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설치해 놨으니까, 내가 옷 같은 거 갈아입고 그럴 적에 그게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불을 끄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해요.”(참여자 B, 3차 면담)

3) 건강상태에 대한 재인식

그러나 이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IoT 기기는 낯선 기술 장치에서 건강관

리와 안전 확인의 매개체로 재의미화되었다. 참여자들은 기기를 통해 수

면, 기침, 움직임 등 평소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건강 관련 정보를 확인

하게 되었고, 보호자 역시 원거리에서 참여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몰랐는데 한 번은 기침을 많이 한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많이 

자야 4시간, 3시간뿐이 못 잔다고 하대, 우리 딸내미한테 들었어.”(참여자 

D, 4차 면담)

이러한 경험은 IoT 기기가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장치를 넘어, 이용

자와 보호자가 건강상태를 새롭게 인식하고 예방적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는 건강관리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에게 수면, 기침, 움직임 변화와 같은 일상적 징후의 확인

은 지각된 유용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 작동 확인을 통한 신뢰와 안정감 

또한 참여자들은 기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

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였다. 기기의 

불빛, 건강결과지, 수면 기록 등은 참여자에게 기술의 효과를 확인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고, 이는 신뢰 형성과 연결되었다.

“기계 작동이 되는 것만 해도 믿음이 가요.”(참여자 B, 5차 면담)

“감시가 된다고 불편하기보다는 감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어

요.”(참여자 A, 5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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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결과지가 나오고 나니까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내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면서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참여자 E, 6차 면담)

이처럼 IoT 기반 돌봄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기기의 작동 여부에 대한 

기술적 신뢰와, 이상상황 발생 시 누군가 확인하고 대응해 줄 것이라는 

관계적 신뢰가 결합되면서 형성되었다. 이는 IoT 기반 돌봄서비스가 독

립적 기술이 아니라 인적 대응체계와 연결될 때 돌봄서비스로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지속적 활용을 위한 개선 요구

지속적 활용을 위한 개선 요구는 참여자들이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

로 IoT 기반 돌봄서비스가 향후 안정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을 제시한 범주이다. 참여자들은 서비스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실내 

중심의 감지 기능과 기기 중심 운영만으로는 독거노인의 생활 전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1) 생활범위를 반영한 연결성 요구

참여자들은 IoT 기반 돌봄서비스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생활범위와 위기 경험을 반영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실내 설치형 기기만으로는 외출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이나 건강악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밖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는데, 어디서든지 지닐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A, 6차 면담)

“어디에 있던지 내가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든지 버튼을 누르면 올 수 있는 서비스요.”(참여자 B, 7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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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는 IoT 기반 돌봄서비스가 수동적 감지 중심에서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의 건강위험은 실내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설계는 외

출 상황, 이동성, 직접 요청 기능, 보호자 및 기관 연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인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 

또한 참여자들은 기기 이상이나 불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확인

하고 대응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기가 제공하는 심리적 안정

감은 기기 자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에서 강화되었다.

“기계가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기기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하니까 편했죠. 사람이 꼭 필요해요”(참여자 

B, 7차 면담)

이는 IoT 기반 돌봄서비스의 지속적 수용이 기기 성능만으로 보장되

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속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기 점검, 이용자 

설명, 직접 요청 기능, 보호자 및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과의 연계체계

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IoT 기반 돌봄서비스는 인간 돌봄을 대체

하는 기술이 아니라, 돌봄의 대응성과 지속성을 보완하는 사회기술적 

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의 IoT 기반 돌봄서비스 

경험을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IoT 기반 돌봄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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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단순히 기기를 설치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의 생활공간 안에서 기술을 이해하고, 건강관리와 

안전 확인에 필요한 자원으로 받아들이며, 감지된 정보가 실제 돌봄 대응

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신뢰할 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IoT 기반 돌봄서비스 경험을 단순한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아니라, 기술이 이용자의 생활세계 안에서 돌봄 자원으로 

의미화되는 기술수용 과정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의 IoT 기반 돌봄서비스 

수용은 세 단계의 경험 흐름으로 나타났다. 첫째, 이용 초기에는 상시적 

연결에 대한 기대와 서비스 차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하였다. 둘째, 

기기가 생활공간 안에 설치된 이후에는 기술의 낯섦, 작동 불안, 프라이

버시 우려가 나타났으나, 이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건강상태에 대한 재인

식과 작동 확인을 통한 신뢰 및 안정감이 형성되었다. 셋째, 지속적 활용

을 위해서는 실내 중심의 감지 기능을 넘어 생활범위를 반영한 연결성과 

기기 이상 및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oT 기반 돌봄서비스의 수용이 특정 

시점의 만족도나 이용 의향으로 설명되기보다,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기술 불안, 프라이버시 우려, 신뢰, 촉진 조건이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독거 상황, 생활공간, 돌봄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임

을 보여준다.

첫째, IoT 기반 돌봄서비스에 대한 초기 인식은 지각된 유용성이 형성

되는 과정과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일부 참여자는 IoT 기기를 혼자 

생활하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고, 위기상황에서 외부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기대하였다. 이는 Davis(1989)가 제시한 지각된 

유용성 개념과 연결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유용성은 일반적인 

기술수용 연구에서 강조되는 업무 효율성이나 기능적 편의성보다, 독거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건강위험을 조기에 확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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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시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에 가까웠다. 즉,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에게 IoT 기기의 유용성은 기술 자체의 성능보다 “혼자 

있어도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돌봄 가능성에 기반하여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은 기기 제공만으로 자동적으로 형성되지 않았

다. 일부 참여자는 IoT 기기가 기존 돌봄서비스와 무엇이 다른지, 자신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는 서비스 차별

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술수용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장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 독거노인의 경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친숙도

가 낮고, 기술의 작동 방식이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사전 이해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IoT 기반 돌봄서비스의 초기 수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기 설치 안내를 넘어, 해당 서비스가 기존 방문·전화 

중심 돌봄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감지된 정보가 누구

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용자의 생활 맥락에 맞추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공간 내 이용 경험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단순한 조작 

편의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기기의 불빛, 발

열, 전기 사용, 카메라와 센서의 존재를 낯설게 받아들였고, 기기가 제대

로 작동하는지 또는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다. 이들은 기기를 

직접 조작하는 데서만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기기의 신호가 무엇

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감지하고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불안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IoT 

기반 돌봄서비스에서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버튼 조작의 간편성에 한정

되지 않으며, 기기 작동 방식의 이해 가능성, 감지 과정의 투명성, 문제 

발생 시 지원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의 기술수용에서 사용성, 접근성, 기술지원,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

는 논의와도 연결된다(Lee & Coughlin, 2015; Peek et al., 2014).

셋째, IoT 기반 돌봄서비스의 수용에서는 기술 불안과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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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중요한 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카메라와 센서가 

생활공간 안에 설치되면서 자신의 일상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편

감을 경험하였다. 이는 IoT 기반 돌봄서비스가 안전 확인이라는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적 생활공간을 감지한다는 점에서 감시 인식과 사생

활 침해 우려를 동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Jo et al.(2021)이 지적한 

바와 같이, IoT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에 대한 노인의 수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익뿐 아니라 사용성, 프라이버시, 부정적 반응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프라이버시 우려는 기술수용을 일방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건강과 안전에 도움

이 된다고 인식할 경우 일정 수준의 감지를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프라이버시 우려가 감지 범위에 대한 이해,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신뢰, 

위기상황 대응체계에 대한 확신과 함께 조정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넷째, IoT 기기의 건강관리 및 안전 확인 기능에 대한 인식은 참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는 수면, 기침, 움직임 등 평소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건강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서 기기의 유용성을 인식하

였으며, 기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

하였다. 특히 참여자 A는 초기에는 서비스의 보호 기능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자신의 상태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

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실제 이용 경험을 통해 기술에 대한 인식이 변화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개인 사례이다. 그러나 다른 참여자들의 불안과 

신뢰에 관한 진술은 서로 다른 참여자에게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전체 

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시간적 변화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IoT 기반 돌봄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기술적 신뢰와 관계적 

신뢰가 결합될 때 형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기기의 불빛, 건강결과지, 수

면 기록 등을 통해 기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음

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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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기기의 성능에 대한 믿음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확인하고 대응해 줄 수 있는지, 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설명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즉, IoT 기반 돌봄서비스에서 신뢰는 기술이 정확히 작동한다는 믿음과 

그 기술을 매개로 사람이 확인하고 대응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결합될 

때 형성되었다. 이는 돌봄기술이 기술 그 자체로 좋은 돌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관계와 실천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는 Pols(2017)의 

논의와도 연결된다.

여섯째, 지속적 활용을 위한 개선 요구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에서 

강조하는 촉진 조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실내 설치형 기기

만으로는 외출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이나 건강 악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생활범위를 반영한 연결성과 위기상황에서 직접 도

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하였다. 또한 기기 이상이나 불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해결해 줄 인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고 인식하였다. 이는 IoT 기반 돌봄서비스의 지속적 수용이 이용자의 

긍정적 태도나 기기의 기술적 성능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실제 생활범위에 맞는 기술 설계, 직접 요청 기능, 기기 점검, 반복적 

설명, 보호자 및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과의 연계체계가 함께 마련될 

때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 이용이 개인의 인식뿐 아니라 

기술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기술적 지원 조건과 관련된다는 

Venkatesh et al.(2003)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종합하면,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의 IoT 기반 돌봄서비스 

수용은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의 주요 요소가 이용 경험의 흐름 속에서 

단계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용 초기에는 돌봄 공백

을 보완할 수 있다는 지각된 유용성과 서비스 차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하였다. 기기 설치 이후에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의 한계, 기술 불안, 

프라이버시 우려가 나타났고, 이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건강상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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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식, 작동 확인, 심리적 안정감, 신뢰가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속

적 활용을 위해서는 생활범위를 반영한 기술 설계와 인적·제도적 지원체

계라는 촉진 조건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IoT 기반 돌봄서비스의 수용은 

단일 시점의 만족도나 이용 의향이 아니라, 이용자의 건강상태, 생활공

간, 기술 이해, 돌봄관계,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결합되는 동태적 과정으

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IoT 기반 돌봄서비스는 기기 보급 중심 사업이 아니라 

이용자의 기술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과정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전에는 기기 작동 방식, 감지 범위, 정보 전달 방식,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전기 사용 및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어

야 하며, 설치 이후에도 방문, 전화, 안내자료, 정기 점검 등을 통한 반복

적 적응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IoT 기반 돌봄서비스는 복합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특성을 

반영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

노인은 수면 문제, 기침, 발열, 움직임 변화, 낙상 위험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징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Tun et al.(2021)이 제시한 것처럼 

IoT 및 웨어러블 기술은 노인의 건강상태, 안전, 일상생활 양상을 모니터

링하고 돌봄 제공자의 대응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응급안전 중심의 

기술돌봄을 넘어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변화를 함께 확인하고, 이를 건강

상담, 보호자 피드백,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로 연결하는 통합 서비스 

모델이 요구된다.

셋째, IoT 기반 돌봄서비스는 자동 감지 중심에서 이용자 참여형 서비

스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외출 중에도 연결될 수 

있는 휴대형 장치와 위기상황에서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하였다. 이는 기술 설계가 이용자의 실제 생활범위, 이동성, 위험 

경험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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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험은 실내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향후 서비스는 실내 모니터링

과 외부 활동 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넷째, IoT 기반 돌봄서비스는 인간 돌봄을 대체하기보다 생활지원사, 

보호자, 의료기관, 복지기관과 결합하여 대응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사회

기술적 돌봄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기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고 

대응해 줄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안정감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기기 이상 

시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지원, 보호자 및 기관과의 정보 공유 기준, 위기상

황 대응 프로토콜이 명확히 마련될 때 이용자는 기술을 보다 신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5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후 변화한 서비

스 기술 수준과 제도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

는 비대면 돌봄서비스 확대 초기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반복면담으로 분석

함으로써,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이 IoT 기반 돌봄서비스를 어

떻게 인식하고 돌봄 자원으로 의미화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건강상태의 독거노인을 포함하

고,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경험을 함께 분석하여 IoT 기반 돌봄서비

스의 제도화 조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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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ceptance Experiences of IoT-Based Care 

Services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with 

Multiple Chronic Conditions

Jane Park, Seoul Jangs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acceptance experiences of IoT-based care services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with multiple chronic conditions. Using th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s an analytical framework, repeated in-dept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in an IoT-based monitoring pilot project were analyzed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ree major categories were identified: initial 

perceptions of IoT-based care services, experiences of use in everyday living 

spaces, and needs for continued use. The findings show that acceptance was shaped 

by expectation of constant connection, uncertainty about service distinctiveness, 

unfamiliarity with the device, privacy concerns, renewed awareness of health status, 

trust through confirmation of device operation, needs for broader connectivity, 

and the need for a human response system. These results suggest that IoT-based 

care services are accepted not merely as technologies, but as care resources when 

perceived usefulness, ease of use, technology anxiety, privacy concerns, trust, and 

facilitating conditions interact within users� everyday lives.

Keywords: Older Adults Living Alone, Multiple Chronic Conditions, IoT, Care 

Services,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